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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전과 같은 훈련

비상사태에 대비

고창군(군수 박우정)이 군민의 생명과 재
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실 있는 지역 안보
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�
군은 인적·물적 자원의 완벽한 관리로

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
록 지난해 지역 안보를 총괄하는 통합방위
협의회를 총 6회 개최했으며,�각종 비상대
비 훈련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지역 실정
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
하고 부안해안경비안전서장을 신규 위원으
로 위촉했다.�
또한 비상시를 대비한 을지연습도 적극

실시해 전시대비 종합계획인 충무계획의
실효성을 검증하고 주민참관단을 운영해

군과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직접 보고 느
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대
비태세 확립에 힘썼다.�
아울러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900

여명의 주민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해 정
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부족한 민
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대산면과
흥덕면에경보시설을추가로설치했다.�
군은 올해에는 더욱 체계적인 연습과 훈

련으로 비상사태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
있도록 심원면 일대에 서해안 다목적 경보
시설을 신축하고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와
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확
보하며 연 6회 이상 민방위 훈련,�통합방위

협의회와 비상훈련 등 빈틈없는 지역 안보
태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.�
또한 사각지대 없는 재난재해 사전대비

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간예찰단과 자율
방재단,�의용소방대 등 1000여명을 대상으
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급경사지,�물놀
이위험시설,�산사태우려지역,�재난취약계
층 등의 상시 예찰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
적극 실시할 계획이다.�
군 관계자는“상시적 훈련과 대비로 완벽

한 안보태세 확립이 이뤄져 군민 모두가
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고창을
만들기 위해 다각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
다”고 전했다.� /고창=김영식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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